
[한겨레] "소속사 동방신기에 책임 전가" 비난…'동방 사태' 법정서 해결될 듯동방신기 파문 일

파만파

동방신기 3명의 멤버(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소속사인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빚어진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16일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

던 '에스엠타운 라이브 09'가 잠정 연기됐음을 밝혔다. 에스엠 쪽은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에스

엠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태에서 예정대로 정상적인 콘서트를 열기는 어렵다고 판단

했다"며 "부득이하게 공연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에 동방신기의 팬들을 비롯한 에스엠 소속 가수들의 팬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동방신기 팬들은 "에스엠 쪽이 일방적으로 '에스엠타운 라이브 09'를 취소하면서 그 책임

을 동방신기에 돌리고 있다"며 공연 취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신문광고를 통해 동방신기에 응원 메시지를 전하

고 공연 취소에 대해 에스엠 쪽을 상대로 소비자 고발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에스엠의 이수만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과 동방신기가 모두 참여할 것으

로 알려져 1차 심리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으나 공연이 연기

됨으로써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방신기 3명의 가처분 신청은 21일 1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김학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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